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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syllables at each position in Korean words on visual word recognition. A total of 406 
noun words (203 trisyllabic and 203 quad-syllabic) were presented in a visual lexical decision task. Linear mixed-effects models 
were employed, with token frequency of syllables at each position, root frequency, word frequency, and suffix frequency as 
predictor variables. The analysis revealed a significant facilitative effect of the token frequency of the first syllable on word 
recognition for both trisyllabic and quad-syllabic words. Additionally, word frequenc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risyllabic words, 
while root frequency, fourth syllable frequency, and suffix frequency showed significant effects on quad-syllabic words. The 
facilitating effect of the token frequency of the first syllable was discussed in relation to orthographic and phonological 
representation of Korean syllables. Furthermore, the divergent results based on word length were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ybrid processing hypothesis of multimorphemic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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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언어 활동 중 읽기는 시각으로 제시된 텍스트를 지각

하고 텍스트가 표상하는 어휘, 더 나아가 어휘가 지닌 의미

를 인출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 인출을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 속 사전이라고 볼 수 있는 심성 어휘

집(mental lexicon)에 접속하는 어휘 접속(lexical access)이 

수반되며, 어휘 접속은 어휘를 구성하는 형태소(morpheme), 

음절(syllable), 낱자(letter) 하위 어휘 요인의 정보처리를 통

해 이루어진다. 여러 하위 어휘 요인 중, 음절은 시각 단어 

재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

서도 어휘를 구성하는 첫 번째 음절이 어휘 재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결과가 스페인어(Carreiras et al., 1993;  

Dominguez et al., 1997; Perea & Carreiras, 1998), 독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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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tzler et al., 2004), 한국어(Kwon, 2012; Kim & Nam, 

2018; Kim et al., 2020) 등 다양한 언어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보고되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첫음절의 빈도가 높

을수록 제시된 표적 단어를 재인하는 시간이 느려지는 억제 

효과가 보고되었으며(e.g., Carreiras et al., 1993; Perea & 

Carreiras, 1998), 이러한 현상을 음절 빈도 효과(syllable 

frequency effect)라고 명명하였다. 더욱이, 첫음절의 빈도 계

산 방식 중 첫음절을 공유하는 모든 어휘의 출현 빈도 값을 

합산하는 토큰 빈도(token frequency)에 의해 시각 어휘 재

인의 억제가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Conrad et al., 2008). 

그러나 이러한 첫음절 토큰 빈도에 의한 시각 단어 재인 억

제 현상은 인도-유럽어 계통 언어에서는 일관되게 보고되었

으나, 동일한 얕은 철자 체계(shallow orthography)를 지닌 

한국어에서는 그 효과가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won, 2012; Koo et al., 2012; Jin et al., 2018).

  Conrad et al. (2008)은 기존의 첫음절 빈도 억제 효과

를 보고한 기존 연구(Carrieras et al., 1993; Perea & 

Carreiras, 1998)의 음절 빈도 계산 방식이 연구 별로 다르

다는 점을 논하면서, 첫음절 빈도의 계산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토큰 빈도로 첫음절을 공유

하는 모든 단어의 출현 빈도를 합산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첫음절의 타입(type frequency) 빈도로 특정 첫음절로 시작

하는 표적 단어 외의 그 이웃(neighborhood)들의 가짓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Conrad et al.(2008)에서는 첫음절의 토

큰 및 타입 빈도를 독립 변수로 설정하여 시각 어휘 판단 

과제를 시행한 결과, 첫음절 토큰 빈도가 높을수록 어휘 판

단 시간이 느려지는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고빈도 이

웃의 수가 통제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첫음절의 타입 빈도가 

높으면 오히려 어휘 판단 시간이 빨라지는 촉진 효과가 보고

되었다. 이에 대하여 Conrad et al. (2008)은 첫음절 토큰 

빈도가 높을수록 표적 어휘군보다 더 높은 빈도를 지닌 고

빈도 이웃(higher neighborhood)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단어 층위에서의 상호 억제적 활성화로 인하여 

표적 후보군의 재인이 느려지며, 이로 인해 첫음절 토큰 빈

도는 심성 어휘집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어휘 변인(lexical 

variable)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기존의 음절 빈도 효과를 보고한 타 

언어 연구와 달리, 첫음절 토큰 빈도에 의한 시각 재인 억제 

효과가 일관되게 보고되지 않았다(Kwon, 2012; Koo et al., 

2012; Kwon & Lee, 2015; Jin et al., 2018). 예를 들어, 

한국어 2음절 명사 단어를 대상으로 한 Kwon(2012)는 

Conrad et al. (2008)과 동일하게 첫음절의 토큰 빈도와 타

입 빈도가 시각 단어 재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

여 첫음절 토큰 빈도와 타입 빈도를 주요 변인으로 회귀 분

석에 투입하였다. 단어 및 유사 단어 자극에 대한 단계 회귀 

분석 결과, 첫음절 토큰 빈도가 높은 명사 단어에 대한 어휘 

판단 시간이 느려지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반면, 첫음절 타

입 빈도는 유사 단어 재인을 지연시키는 변인으로 보고되었

다. 이 결과는 Conrad et al. (2008)에서 주장한 바와 동일

하게 한국어 시각 단어 재인에서도 음절이 심성 어휘집에서

의 고빈도 이웃을 활성화하여 표적 후보군의 재인을 억제하

며, 한국어 시각 단어 재인에서도 첫음절의 효과가 빈도 계

산 방식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반면, Jin et al. (2018)에서는 음절 토큰 빈도에 의한 시각 

단어 재인의 억제 효과가 보고되지 않았다. 실험 1에서는 타

입 빈도를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실험 2에서는 토큰 

빈도를 주요 독립 변수로 설정하였고 그 외 형태소 타입 빈

도, 두 철자(bigram) 토큰 및 타입 빈도, 단어 빈도는 통제

되었다. 어휘 판단 과제 수행 결과, 첫음절의 타입 빈도와 

토큰 빈도 모두 어휘 판단 과제에 대하여 유의미한 효과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Jin et al. (2018)에서는 음

절 빈도 외에 다른 언어학적 변인(e.g., 형태소)에 의해 음절 

빈도의 효과가 상쇄되었을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한국어 명사 단어가 아닌 어절(Eojeol)을 사용한 연구들은 

기존의 한국어 명사 단어 연구들과 달리, 첫음절 토큰 빈도

(Kim & Nam, 2018)와 타입 빈도(Kim et al., 2020)의 촉

진적 효과를 보고하였다. 한국어 어절은 띄어쓰기의 단위이

자 내용 형태소(e.g., 어근 혹은 어간)에 문법 형태소(e.g., 조

사, 접사)가 결합되어 형성되는 활용형으로 교착어이자 다형

태소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Nam & Ko, 1985; Kim & 

Nam, 2018; Kim et al., 2018). 단어 자체가 띄어쓰기의 단

위로서 문장에서 활용되는 타 언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문

장 상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대체로 조사 및 어미가 결합된 

어절이라는 단위로 변환을 거쳐야 한다(Kim et al., 2018). 

Kim and Nam(2018)에서는 이런 특성을 지닌 한국어 명사 

어절의 재인에 영향을 주는 어휘 변인을 찾아내기 위해 어절 

판단 과제(Eojeol decision task)를 수행하여 반응 시간에 대

한 단계 회귀 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진행하였

다. 회귀 분석에서 투입된 예측 변인은 크게 3종류로 길이 

변인(음절수, 형태소수, 자모수), 빈도 변인(첫음절 토큰 빈

도, 어절 빈도, 어근 빈도), 의미 변인(사전적 의미 수, 주관

적 의미 수)이 사용되었다. 명사 어절 반응 시간에 대한 단

계 회귀 분석 결과, 어절 빈도가 반응 시간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어근 빈도, 첫음절 토큰 빈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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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명력이 높았다. 그러나 Kim and Nam(2018)에서는 

첫음절 토큰 빈도가 높을수록 어휘 판단 반응 시간이 느려지

는 기존의 억제 효과와 달리 첫음절의 토큰 빈도가 높을수록 

어절의 재인 시간은 빨라진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Lee 

et al. (2019)의 상관 분석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

다. Kim et al. (2020)에서는 한국어 명사 어절이 시야 중앙 

부분과 좌,우 편시야에 나타났을 때, 시각 어휘 재인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첫음절 타입 빈도

와 어근 빈도, 주관적 의미 수, 음절 수 등을 예측 변인으로 

투입하여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명사 어절이 

제시된 위치와 무관하게 첫음절 타입 빈도의 촉진적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어 시각 재인에서 음절 

빈도 효과는 실험에 사용된 어휘의 유형(단어 VS. 어절)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언어에서 보고된 양상

과도 다르다.

  그러나 단어에 비해 어절을 대상으로 음절의 영향력을 탐

구한 기존 연구의 사례가 부족하여, 한국어 고유의 단위인 

어절에서 음절의 역할을 알아보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더욱이, 한국어 어절 재인을 사용한 음절 

연구들은(Kim & Nam, 2018; Kim et al., 2020) 단어 대상 

연구와 상반되는 시각 재인의 촉진 효과를 보고하면서 각기 

다른 음절 빈도 계산 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첫음절 토큰 

빈도의 시각 재인 촉진 효과가 일관된 현상인지 논하기 어렵

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명사 어절 대상으로 첫음

절 토큰 빈도를 사용하여 시각 재인 촉진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음절 뿐만 아니라, 어절을 구성하는 다른 

음절의 영향력도 동시에 탐구하고자 한다. 이는 실제로 첫음

절뿐만 아니라 어휘를 구성하는 다른 위치의 음절이 시각 단

어 재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기(Álvarez et 

al., 2000) 때문이다. Álvarez et al. (2000)에서는 2음절 스

페인어 단어를 사용하여 첫음절 빈도와 두 번째 음절 빈도가 

시각 단어 재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어휘 

판단 과제를 시행한 결과, 첫음절 빈도는 단어 및 비단어 재

인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음절의 빈도는 

비단어 재인에서만 억제 효과를 보고하였다. 첫음절과 두 번

째 음절을 점화 자극으로 활용한 후속 실험에서도 동일한 효

과를 보였으나 점화 효과는 첫음절을 점화 자극으로 활용하

였을 때 더 크게 나타났다. 저자들은 이러한 첫음절 빈도 효

과를 시각 단어 재인 상에서 하위 어휘 단위의 처리가 동시

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첫음절의 영향력이 가장 

중요하나, 첫음절 이후의 음절들 역시 시각 단어 재인에 특

정한 역할을 수행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첫음절 외에 

다른 위치의 음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타 위치 음절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한국어 단

어, 특히 명사 단어에서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Lee 

and Nam(2020)에서는 두 음절을 무선 조합하여 실제 사용

되는 단어가 생성되는 비율을 비교하였다. 이때, 특정 음절

이 특정 위치에 나오는 경우를 고려한 조합 방식과, 위치와 

무관하게 조합하는 방식을 비교한 결과, 위치를 고려한 무선 

조합 방식이 더 높은 명사 단어의 생성률을 보고하였다. 이

에 본 연구는 첫음절뿐만 아니라, 어절을 구성하는 각 위치

별 음절이 시각 재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음절 타입 빈도를 사용한 Kim 

et al. (2020)에서 명사 어절을 보완하여 새로운 어절 판단 

실험을 수행하고 어절을 구성하는 각 음절의 토큰 빈도, 어

근 빈도, 어절 빈도를 분석에 투입하여 시각 어절 재인에서 

음절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음절 빈도의 계산 방식으로

는 토큰 빈도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일관되게 억제 효과를 

보고한 해외 음절 연구와 달리 한국어에서 음절 토큰 빈도의 

효과가 억제적이거나(Kwon, 2012), 촉진적(Koo et al., 

2012; Kim & Nam, 2018), 혹은 효과가 없는 등(Jin et al., 

2018) 혼재된 결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첫음절 토큰 빈도의 효과는 촉진적 효과가 유

의하게 나타날 것이며, 각 위치별 음절 중 첫음절의 영향력

이 가장 유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어절의 기반이 된 

어근 부분에 해당되는 두 번째 음절 빈도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날 것이다. 

방  법

재료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명사 어절은 Kim et 

al. (2020)에서 사용된 명사 어절은 2음절 명사 어절 18개, 

3음절 명사 어절 203개와 4음절 체언 어절 79개를 보완하

여, 3음절 어절 203개, 4음절 어절 203개를 사용하였다. 2음

절 어절의 경우, 기반이 된 Kim et al. (2020)의 자극 구성 

비율에서 나머지 음절 길이별 자극들과 매우 큰 격차를 보이

고 있으며, 단음절 단어+조사/접사의 구성 방식을 따르기 때

문에 어근의 중복 없이 어절을 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되어 연구 재료에서 제외하였다1). 신규 어절 자극을 선정할 

1) 예를 들어, 단음절 단어 ‘수’에 조사 혹은 접사를 붙여 어절을 구성 

시, ‘수는’, ‘수가’, ‘수의’ 등의 자극들이 생성되는데 어절 특성 상 ‘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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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f1 tsf2 tsf3 tsf4 posf1 posf2 posf3 posf4 root freq EJ freq

N of Syllable
Mean

(SD)

3
4.967

(0.57)

4.975

(0.54)

5.589

(0.21)

4.597

(0.53)

4.562

(0.46)

5.476

(0.22)

2.978

(0.64)

2.006

(0.76)

4
5.074

(0.52)

4.964

(0.53)

5.468

(0.47)

5.803

(0.23)

4.713

(0.47)

4.549

(0.48)

4.905

(0.67)

5.113

(0.22)

2.833

(0.75)

1.908

(0.76)

Notes. All frequency measures were log-transformed. tsf1 = total frequency of the first syllable, tsf2 = total frequency of the second 

syllable, tsf3 = total frequency of the third syllable, tsf4 = total frequency of the fourth syllable, posf1 = positional frequency of the 

first syllable, posf2 = positional frequency of the second syllable , posf3 = positional frequency of the third syllable , root freq = root 

frequency , Ej freq = Eojeol frequency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aterials

때, 3음절과 4음절 간의 어절 빈도는 조건 간 차이가 없도록 

조정하였다(t = 1.31; p = 0.19, df = 202). 어절 빈도를 통

제한 이유는 단어 빈도가 첫음절 빈도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이다(Kwon, 2012; Kwon, 2020). 새

로이 추가된 4음절 명사 어절들은 세종 말뭉치(Kang & 

Kim, 2009)에서 선정되었으며, 목표 어절 406개의 첫음절을 

본래의 형태와 다른 음절로 대체하여 한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비어절 406개를 구성하여 총 812개의 자극을 사용하였

다. 최종적으로 본 실험에 사용된 자극의 기술 통계치는 

Table 1과 같다. 산출된 빈도 변인은 각 어절을 구성하는 음

절들의 전체 통합빈도(total syllable frequency, 이하 tsf) 위

치 고려 빈도(positional syllable frequency, 이하 posf), 어

근 빈도(root frequency), 어절 빈도(Eojeol frequency)로 구

성되어 있다. 산출된 음절 빈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음절

의 전체 통합빈도는 해당 음절이 어절 내의 위치와 관계없이 

코퍼스 상에 등장하는 총 누적 출현 횟수를 의미하며 위치 

고려빈도는 해당 음절이 특정 위치에 나타나는 경우에만 한

정하여 계산한 누적 출현 횟수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명사 

어절 ‘가격을’에서 ‘격’이라는 음절의 전체 통합빈도는 ‘격투

는’, ‘유격도’, ‘대표격인’ 처럼 출현 위치와 관련 없이 합산

한 음절의 빈도에 해당한다. 반면, ‘격’의 두 번째 위치 고려

빈도는 ‘가격을’, ‘유격도’, ‘품격은’과 같이 ‘격’이 두 번째 음

절로 출현한 경우의 빈도만을 합산한 값이다. 모든 음절 빈

도는 세종 말뭉치(Kang & Kim, 2009)에서 출현한 토큰 빈

도를 기준으로 산출되었다. 분석에 적용된 빈도는 세종 말뭉

치(Kang & Kim, 2009)에서 출현한 철자형을 기준으로 하

는 어근이 지속적으로 중복되어 ‘수’ 라는 어근의 중복이 발생하며, 조사

의 조합에 따라 2음절 단어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2음절로 구성된 명

사 어절은 자극에서 제외하였다.

였으며, 산출된 토큰 빈도에 상용 로그를 적용한 값을 사용

하였다.

참가자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33명이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남성 

참가자 9명과 여성 참가자 24명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의 

연령 평균은 24.4세(SD = 2.11)였으며, 모두 한국어 모어 화

자이자 오른손잡이였다. 참가자들의 시력(혹은 교정시력)은 

모두 정상이었으며, 모든 실험 참가자는 실험에 대한 안내를 

받고 참여에 동의하였다.

실험 절차

실험 과제로는 어절을 사용한 어휘 판단 과제를 사용하였다. 

실험 수행 절차는 처음 500ms 동안 십자선(+) 형태의 응시

점이 나타났으며 참가자들은 해당 응시점에 시선을 고정하였

다. 이후, 1500ms 동안 화면에 텍스트가 나타나고 참가자들

은 제시된 텍스트가 실제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어절인지 아

닌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된 키보드의 반응 키를 눌렀다. 

반응 키는 각각 슬래쉬(‘/’)와 Z키로 지정되었 오른손에 ‘/’

키를, 왼손에 Z키를 할당하였다. 또한, 키보드 반응 키에 대

한 역균형화(counterbalancing)를 적용하였는데 역균형화를 

적용한 이유는 참가자가 모두 오른손잡이였기에 오른손으로

만 ‘예’ 반응을 받을 경우, 우세 손에 의해 반응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어절 여부

를 판단한 후에는 검은 공백 화면이 나타났으며 공백 화면의 

제시 시간은 참가자의 기계적 반응을 방지하기 위하여 

600ms, 800ms, 1000ms 세 가지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공

백 제시 시간은 812개의 자극들에 대하여 1/3씩 할당되었으

며, 평균 공백 시간은 약 800ms로 조정하였다(Figure 1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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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formula N of Observation

trisyllabic model 1
mainword.RT~log_posf1+log_posf2+log_posf3+log_stem+log_EJ

+(1|Subject)+(1|item)
6422

trisyllabic model 2
mainword.RT~log_posf1+log_posf2+log_posf3+log_stem+log_EJ+log_j

+(1|Subject)+(1|item)

quad-syllabic model 1
mainword.RT~log_posf1+log_posf2+log_posf3+log_posf4+log_root+log_EJ

+(1|Subject)+(1|item)

6440

quad-syllabic model 2

mainword.RT~log_posf1+log_posf2+log_posf3+log_posf4+log_root freq+log_EJ 

freq+log_J freq

+(1|Subject)+(1|item)

Notes. All frequency measures were log-transformed. posf1 = positional frequency of the first syllable, posf2 = positional frequency of 

the second syllable, posf3 = positional frequency of the third syllable, posf4 = positional frequency of the fourth syllable, root freq = 

root frequency, Ej freq = Eojeol frequency, J freq = suffix frequency

Table 2. Formula of linear mixed effect model

고). 모든 시각 자극은 해상도 1024*768의 LG 27인치 모니

터에서 제시되었으며 글씨체는 맑은 고딕체를 적용하였고 글

씨 크기는 25포인트였다. 화면 구성은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를 사용하였다.

Figure 1. Procedure of lexical decision task with noun Eojeols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반응 시간 데이터 중, 정반응 시행만

을 대상으로 선형 혼합 모형(linear mixed effect model) 분

석을 시행하였다. 선형 혼합 효과 모형의 분석 도구로는 R 

4.2.2(R core Team, 2022)의 lme4 패키지를 사용하였으며

(Bates et al., 2015), 유의도 검증 도구로는 lmerTest 패키지

를 사용하였다(Kuznetsova et al., 2017). 선형 혼합 모형 분

석은 총 2회 시행되었으며, 첫 번째 분석은 어절을 구성하는 

각 위치별 음절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3음절과 4음절 

어절 각 203개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모형에 투입된 고

정 변인으로는 각 음절의 위치 고려빈도(첫음절, 2번째 음절, 

3번째 음절, 4번째 음절), 어근 빈도, 어절 빈도  종류였으

며, 무선 변인으로는 참여자와 항목을 동시에 투입하여 두 

무선 변인의 변산을 고려하였다. 두 번째 분석은 내용 형태

소+문법 형태소의 형식으로 구성된 한국어 어절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 빈도를 모형에 추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조사 빈도를 추가하여 별도의 분석을 진행한 이유는 한국어 

명사 어절은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는 다형태소 어휘

에 해당되며(Kim & Nam, 2018), 세부 구성 요소로 분해되

어 처리될 수 있어서 어절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조사의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조사 빈도를 추가한 

선형 혼합 모형 분석에 사용된 자극은 3음절 어절 199개, 4

음절 어절 195개가 투입되었다. 일부 자극이 제외된 이유는 

어근에 단일 조사가 붙은 어절뿐만 아니라 접미사(e.g., ‘의미

+들’) 혹은 겹조사(e.g., ‘장소+로+도’)가 붙은 어절도 포함되

어 있어, 단일 조사 빈도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선형 혼합 모형 분석에서 음절의 전체 통합빈도는 제외되었

으며, 위치 고려빈도만이 선형 혼합 모형에서 고정 변인으로 

투입되었다. 이는 위치를 고려한 음절 빈도가 스페인어 선행 

연구에서도 주요한 독립 변인으로 인정되어 실험에 사용되었

으며(Carreiras et al., 1993; Perea & Carreiras, 1998; 

Conrad et al. 2008), 상관 분석 결과, 전체 통합 빈도와 위

치 고려 빈도 간의 상관이 매우 높게 나왔다. 또한, 두 유형

의 빈도를 모두 고정 변인에 투입할 경우 다중 공선성이 발

생하였기 때문에 선형 혼합 모형에서 위치 고려빈도만을 사

용하였다(부록 I-1~3 참고).

  반응 시간 분석에 사용된 함수는 lmer로 선형 혼합 효과 

모형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정답률은 1,0으로 변환하여 

glmer 함수를 사용하여 일반화 선형 혼합 모형 분석(General 

Linear Mixed Model; GLMM)을 시행하였다. 분석에 사용

된 공식은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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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 Time (ms) Accuracy

Mean SD Mean SD

trisyllabic 521.25 135.37 0.96 0.2

quad-syllabic 525.83 134.29 0.96 0.19

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reaction time and accuracy for each syllable length Eojeols

trisyllabic quad-syllabic

Predictors Estimates t p Estimates t p

(Intercept) 650.01 8.931 <.001 825.26 12.526 <.001

posf1 -15.98 -3.663 <.001*** -21.28 -4.150 <.001***

posf2 1.55 0.320 0.749 -5.51 -1.123 0.262

posf3 -0.68 -0.061 0.952 2.27 0.562 0.580

root freq -9.17 -1.420 0.156 -17.92 -3.197 0.002**

Ej freq -15.28 -2.825 0.005** -3.63 -0.730 0.433

posf4 -24.78 -2.337 0.020*

Notes. All frequency measures were log-transformed. posf1 = positional frequency of the first syllable, posf2 = positional frequency of 

the second syllable, posf3 = positional frequency of the third syllable, posf4 = positional frequency of the fourth syllable, root freq = 

root frequency, Ej freq= Eojeol frequency

* p < .05, ** p < .01, *** p < .001

Table 4. Separate result of linear mixed model analysis on reaction time for trisyllabic and quad-syllabic Eojeols(tri-syllabic model1 

and quad-syllabic model 1)

결  과

분석 결과

전체 데이터 상에서 이상 수치 제거를 위해 전체 참가자에 

대한 평균 반응 시간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참가자별

로 반응 시간이 전체 평균 반응 시간보다 3 표준 편차 이상

이거나 이하일 경우, 이상 수치로 간주하여 제외하는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배제된 참가자는 없었으며 33명의 데

이터를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 음절 수 길이별 어절의 평

균 반응 시간과 정확도는 Table 3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위

치별 음절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3음절과 4음절에 대하

여 각각 반응 시간에 대한 선형 혼합 모형 분석을 시행한 

결과, 3음절 어절(β = -15.98, p < .001)과 4음절 어절(β = 

-21.26, p < .001)에서 공통적으로 첫음절 토큰 빈도가 어휘 

판단의 반응 시간에 대한 유의한 촉진 효과를 보였다(Table 

4 참고). 이 외에도 3음절 어절에서는 어절 빈도가 추가적으

로 유의한 촉진 효과를 보고하였으며(β = -15.28, p = 

0.005), 4음절 어절에서는 4번 음절의 위치 고려빈도(β = 

-24.74, p = 0.02)와 어근 빈도가 유의한 촉진 효과를 보고

하였다(β = -17.72, p < .001). 정답률에 대한 선형 혼합 

모형 분석 결과, 3음절 어절에서는 첫음절의 위치 고려빈도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β = 0.70, p < .001), 4음절에

서는 유의한 변인이 나타나지 않았다(Table 5 참고).

  조사 빈도를 모형에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3음절 어절(β 

= -14.88, p < .01)과 4음절 어절(β = -18.73, p < .001)

에서의 첫음절 토큰 빈도의 촉진 효과가 유지되었다. 3음절 

어절의 경우, 첫음절 토큰 빈도 외에 어절 빈도의 촉진 효과

가 유의하였으며(β = -14.88, p < .05), 4음절 어절에서는 

조사 빈도(β = -50.85, p < .001)와 어근 빈도(β = -32.77, 

p < .001)의 촉진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참고). 정답률에 대한 분석 결과, 3음절 어절에서는 첫음절 

빈도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4음절 어절에서는 첫음

절 빈도와 2번째 음절 빈도, 4번째 음절 빈도, 어절 빈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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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syllabic quad-syllabic

Predictors Estimates z p Estimates z p

(Intercept) -0.05 -0.02 0.984 5.21 1.99 0.047

posf1 0.70 4.78 <.001*** -0.19 -0.86 0.388

posf2 0.16 0.96 0.338 0.14 0.75 0.451

posf3 -0.23 -0.56 0.577 -0.10 -0.61 0.545

root freq 0.14 0.61 0.539 -0.05 -0.23 0.815

Ej freq 0.35 1.88 0.061 0.04 0.19 0.853

posf4 -0.19 -0.46 0.648

Notes. All frequency measures were log-transformed. posf1 = positional frequency of the first syllable, posf2 = positional frequency of the second syllable, 

posf3 = positional frequency of the third syllable , posf4 = positional frequency of the fourth syllable, root freq = root frequency, Ej freq= Eojeol frequency

* p < .05, ** p < .01, *** p < .001

Table 5. Separate result of linear mixed model analysis on accuracy for trisyllabic and quad-syllabic Eojeols(tri-syllabic model1 and 

quad-syllabic model 1)

trisyllabic quad-syllabic

Predictors Estimates t p Estimates t p

(Intercept) 673.22 9.097 <.001 980.55 13.629 <.001

posf1 -14.88 -3.28 0.001** -18.73 -3.793 <.001***

posf2 0.787 0.161 0.872 -1.32 -0.275 0.784

posf3 10.11 0.531 0.596 -7.03 -1.598 0.111

J freq -14.24 -0.955 0.340 -50.85 -4.964 <.001***

root freq -10.75 -1.572 0.117 -32.77 -5.170 <.001***

Ej freq -14.62 -2.520 0.012* 8.01 1.426 0.157

posf4 6.39 0.518 0.605

Notes. All frequency measures were log-transformed. posf1 = positional frequency of the first syllable, posf2 = positional frequency of the second syllable, 

posf3 = positional frequency of the third syllable, posf4 = positional frequency of the fourth syllable, root freq = root frequency , Ej freq= Eojeol full form 

frequency, J freq = suffix frequency

* p < .05, ** p < .01, *** p < .001

Table 6. Separate result of linear mixed model analysis on reaction time for trisyllabic and quad-syllabic Eojeols(tri-syllabic model2 

and quad-syllabic model 2)

trisyllabic quad-syllabic

Predictors Estimates z p Estimates z p

(Intercept) -0.8067 -0.310 0.756 -10.050 -4.139 <.001

posf1 0.66 4.446 <.001*** 0.72 3.991 <.001***

posf2 0.19 1.121 0.262 0.41 2.403 0.016**

posf3 -0.77 -1.225 0.221 0.04 0.215 0.829

root freq 0.21 0.862 0.338 0.28 3.426 0.517

Ej freq 0.30 1.498 0.134 0.82 -0.966 0.006**

J freq 0.66 1.421 0.155 -0.21 2.519 0.334

posf4 0.94 0.647 0.011**

Notes. All frequency measures were log-transformed. posf1 = positional frequency of the first syllable, posf2 = positional frequency of the second syllable, 

posf3 = positional frequency of the third syllable , posf4 = positional frequency of the fourth syllable , root freq = root frequency , Ej freq= Eojeol full form 

frequency, J freq = suffix frequency

* p < .05, ** p < .01, *** p < .001 

Table 7. Separate result of linear mixed model analysis on accuracy for trisyllabic and quad-syllabic Eojeols(tri-syllabic model2 and 

quad-syllabic mod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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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첫음절 타입 빈도를 사용하였던 Kim et al. 

(2020)에서 사용된 명사 어절 풀에 새로운 자극을 추가한 

후, 시각 어절 판단 과제를 시행하였다. 수집된 행동 반응 

데이터에 어절을 구성하는 각 위치별 음절의 토큰 빈도와 어

근 빈도, 어절 빈도, 조사 빈도를 투입하여 선형 혼합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3음절 및 4음절에서 공통적으로 첫음

절 토큰 빈도가 반응 시간에 대해 유의한 촉진 효과를 보고

하였다. 첫음절 토큰 빈도 외에 3음절 어절에서는 어절 빈도

가 추가로 유의한 촉진 효과를 보고한 반면, 4음절 어절에서

는 어절 빈도 대신, 어근 빈도와 4번째 음절의 위치 고려빈

도가 유의한 촉진 효과를 보였다. 정답률에 대해서는 3음절

에서만 첫음절 빈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4음절 어절에서

는 유의한 변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문법 형태소가 결합된 

명사 어절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형에 조사 빈도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첫음절 토큰 빈도의 촉진 효과는 3음절 및 4음

절 어절에서 유의하였으며 3음절 어절에서는 어절 빈도만이, 

4음절 어절에서는 어근 빈도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대신, 4음절 어절에서 4번째 음절의 위치 고려빈도 대

신 조사 빈도가 반응 시간에 대하여 유의한 촉진 효과를 보

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첫음절의 토큰 빈도가 명사 어절

의 시각 재인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해외 스페인어(Conrad et al., 2008), 독일어(Hutzler et al., 

2004), 프랑스어(Conrad et al., 2007) 연구와 한국어 명

사 단어 연구(Kwon, 2012)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Carreiras et al. (1993)은 음절의 시각 재인 억제 효과가 

McClleland and Rummelhart(1981)가 제안한 상호 활성화 

모형(interactive activation model, IA)의 기제에 의해 나타

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McClleland and Rummelhart 

(1981)에 의하면 IA는 총 3개의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하위 단계인 시각 특성(visual feature), 중간 단계인 

낱자(letter), 상위 단계인 단어(word)가 이에 해당된다. 

Carreiras et al. (1993)에 의하면 시각을 통해 입력된 낱자

의 물리적 정보가 처리되고 그 상위 단계인 낱자 층위의 각 

정보가 활성화된다. 이후, 낱자 정보의 활성화가 최상위 단

계인 단어 층위로 전달되면, 단어 층위 내에서 해당 낱자를 

지닌 어휘 후보군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첫음절의 

빈도가 높을수록 해당 낱자 및 음절을 공유하는 어휘의 수가 

많아지며, 최종 후보군을 표상하는 과정에서 후보군 간의 경

쟁이 심화된다. 이에 따라, 어휘 재인에 더 많은 시간이 소

요되어 음절 빈도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IA에 기반

한 설명이다. 그러나, IA는 음절 층위를 모형 상에서 가정하

지 않기에 스페인어의 시각 단어 재인에 대한 직접적인 대입

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Carreiras et al. (1993)은 이에 대

하여 영어와 달리 스페인어는 철자-음운 대응이 투명한 얕

은 철자(shallow orthography)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영어와 

달리 시각 단어 재인에서 두 철자(bigram)보다 음절이 보다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음절의 시각 단어 재인에 대한 억제 효과를 보고한 기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음절을 음운 하위 어휘 요인으로서 가

정하였다(Perea & Carreiras, 1998; Conrad et al., 2007; 

Conrad et al., 2008). Conrad et al. (2007)은 프랑스어 시

각 재인에서 음운 음절(phonological syllable)과 철자 음절

(orthographical syllable) 중 시각 재인 억제를 유도하는 유

형의 음절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실험 결과 음절이 음운 

음절로 정의되었을 경우에 시각 단어 재인이 억제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Conrad et al. (2007)은 음절은 철

자 하위 어휘 요인(orthographical sublexical unit)이 아닌 

음운 하위 어휘 요인(phonological sublexical unit)에 해당된

다고 제안하였다. 한국어 연구에서도 음절이 음운 하위 어휘 

요인이며, 음운 정보에 기반하여 시각 단어 재인 억제가 발

생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Kwon & Nam, 2011). Kwon 

and Nam(2011)에서는 철자 음절에 기반한 이웃(국민-국소) 

크기와 음운 음절에 기반한 이웃(e.g., 국민-궁궐) 크기, 그

리고 한자어 형태소 이웃 크기(국민-국가)에 따른 시각 단어 

재인 양상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음운 이웃의 수가 많은 

조건에서 시각 단어 재인 억제 효과가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억제 효과 크기는 한자어 형태소 이웃의 수가 많으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Kwon and Nam (2011)은 

한국어 시각 단어 재인에서 음절의 철자 정보보다 음운 정보

가 더 우세하며, 형태소 정보에 내재된 의미 정보가 시각 재

인 억제를 조절한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한국어 음절이 시각 단어 재인에서 음운 단위가 

아닌 철자 단위로 기능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Lee et al., 

2015; Kim et al., 2018; Koo et al., 2012). Lee et al. 

(2015)는 한국어 4음절 명사 단어를 사용하여 영어에서 

나타난 철자 교환 효과(letter transposition effect)2)가 음

절 단위로 교환이 이루어져도 보고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Lee et al. (2015)에서 음절 단위의 교환(syllable 

transposition)을 통해 교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 이유는 한

2) 영어에서 철자 교환 효과는 어떤 단어의 두 철자의 위치가 바뀌어도 

원래 단어대로 읽는 현상을 의미한다(e.g., oeby=>ob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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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단어 구성 단위가 자모를 나열하는 풀어쓰기 체계가 

아니라 음절로 결합하는 모아쓰기 체계에 기반하기 때문이

다. Lee et al. (2015)에서는 실제 단어의 두 음절을 교환하

여 만든 비단어(e.g., 해수욕장=>해욕수장)와 음절 교환 후, 

초성을 변경하여 구성한 비단어(해욕수장=>해욕주장)를 사용

하였고, 시각 어휘 판단 과제를 통해 실제 단어에 비해 두 

유형의 비단어에 대한 반응 시간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초성의 변경 없이 기존 명사 단어의 가운데 두 음절을 교환

한 비단어(e.g., 해욕수장) 조건에서 비단어 판단 반응 시간

이 더 느린 것으로 보고되었다. Lee et al. (2015)은 이를 기

반으로 한국어 명사 단어의 철자 표상이 낱자 단위가 아닌 

음절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Kim et al. 

(2018)에서는 Lee et al. (2015)를 확장하여 한국어 명사 어

절 상에서 음절 단위 교환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Lee et al. (2015)과 동일하게 한국어 명사 어절의 

시각 재인에서도 음절 교환 효과가 유의하였음을 보고하였

다. 두 연구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한국어 단어 및 어절의 

시각 재인에서 음절이 철자 표상 단위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어 음절의 철자 표상과 관련하여 철자 음절이 한국어 

시각 재인에서 음운 음절보다 우세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었다(Yi et al., 2005: Bae & Yi, 2010; Choi et 

al., 2015). Bae and Yi(2010)에서 형태 점화 과제를 통하여 

철자 일치(e.g., 독거-독니), 음운 일치(e.g., 동서-독니), 철

자-음운(e.g., 독남-독니) 일치, 무관련(e.g., 구이-독니) 네 

조건을 비교한 결과, 철자 일치 조건과 철자-음운 일치 조건

의 행동 반응 시간이 무관련 조건에 비해 유의하게 빠른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음운만 일치한 조건은 무관련 조건에 

비해 유의한 억제 효과를 보고하였다. Bae and Yi(2010)는 

이 결과를 토대로 한국어 시각 어휘 재인에서 음절의 음운과 

철자 정보 모두가 사용될 수 있으나, 시각 재인에서는 철자 

정보가 우세하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Bae and Yi(2010)는 

음운 정보의 우세성을 가정한 기존의 음절 기반 단어 재인 

모형(Conrad et al., 2008; Kwon, 2009)와 달리 철자 음절

-심성 어휘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Lim 

et al. (2022)은 형태 점화 패러다임을 사용한 시각 어휘 재

인 연구에 대해 메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철자 유사 조건

에서는 일관되게 유의한 점화 효과가 나타났으나 음운 유사 

조건에서는 억제적 경향성이 보고되었다. Lim et al. (2022)

에서 추가로 시행된 차폐 점화 실험에서도 철자적 유사성이 

있는 조건에서만 시각 어휘 재인에 대한 촉진 효과가 나타났

으며, 3음절 명사 어절에 대한 시각 어휘 판단 과제를 수행

한 Kwon et al. (2023)에서도 첫음절 토큰 빈도의 시각 촉

진 효과를 보고하여 철자 음절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보고된 첫음절 토큰 빈도의 촉진 효과는 한

국어 음절의 철자 표상이 심성 어휘집으로 직접 전달되어 후

보군의 활성화가 촉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음절 외에 어근에 속하는 두 번째 음

절의 영향력이 유의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

는 명사 단어의 철자 생성 과정에서 음절의 출현 위치가 유

의미한 영향력을 지녔다고 보고한 Lee and Nam (2020)의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Kim et al. (2018)은 영어의 철

자 교환 효과에 대해 철자의 배열이 정해져 있어서 시각 단

어 재인에 철자 위치가 유의한 영향력을 지녔다면 철자 교환 

효과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논하였다. 따라서, 음절 교환 

효과가 나타난 한국어 명사 어절에서는 음절의 출현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Kim et al. 

(2018)과 동일하게 명사 어절을 실험 자극으로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명사 단어와 달리 음절의 출현 위치가 유의한 영

향력을 지니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신, 본 연구

에 의하면 어절의 처리 및 표상 방식은 음절 수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음절 어절에서는 첫

음절 토큰 빈도, 조사 빈도, 어근 빈도가 유의한 촉진 효과

를 보고하였으며, 내용 형태소인 어근 빈도와 문법 형태소인 

조사 빈도가 유의하게 나타난 점은 한국어 어절이 분해 표상

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3음절 어절에서는 4

음절 어절과 달리 첫음절 토큰 빈도와 어절 빈도만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3음절 어절은 전체 목록 가설에 

기반한 표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음절과 4

음절 어절의 표상 방식이 다른 것은 어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3음절 어절은 어절 전체를 표상하는 것이, 4음절 어절

은 상대적으로 전체 어절을 한번에 표상하는 것보다 세부 구

성 요소로 분해하는 것이 인지 처리 부담 측면에서 더 효율

적이기 때문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Bertram and Hyöna(2003)는 핀란드 합

성어(compound word)를 대상으로 어휘 길이에 따라 형태

소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어휘 

길이가 긴 합성어(e.g., watercourse)와 짧은 합성어(e.g., 

eyelid)를 선정하고, 합성어를 구성하는 형태소 중 첫 번째 

구성 형태소(e.g., water/course, eye/lid)의 빈도를 고빈도와 

저빈도로 나누었다. 각 조건의 합성어는 문장에 배치된 형태

로 제시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제시된 문장을 읽는 과제를 수

행하였다. 안구 운동 분석 결과, 어휘 길이가 긴 합성어에 

대해서 첫 번째 구성 형태소의 빈도가 높을 경우,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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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시간(first gaze duration), 안구의 건너뜀 길이(saccade 

length), 세 번째 응시의 확률(third gaze probability)이 더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길이가 짧은 합성어에 대

해서는 이러한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단어 길이

에 따라 다형태소 단어인 합성어의 분해 과정이 다르게 나타

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의 결과에 의

하면 다형태소 특성을 지닌 어절이 길이에 따라 다른 처리 

및 표상 방식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기존에 보고된 단어 재인 시 첫음절

의 억제 효과와는 다른 첫음절 빈도의 촉진적 효과가 유의하

고 음절 길이에 따른 어절의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어 어절의 여러 음절 중, 첫음절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시각 재인에서 음절의 철

자 정보가 우세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함의한다. 그러나 

한국어 명사 단어 시각 재인에서 음절의 음운 정보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어(Kwon & 

Nam, 2011; Kwon & Lee, 2016; Tae et al., 2017), 한국

어 시각 재인에서는 음절의 음운 및 철자 정보가 모두 유의

미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어 

어휘 재인에 대한 기존 음운 경로 중심의 모형에서 철자 정

보-심성 어휘집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보완하여 보다 확장된 

한국어 어휘 재인 모형을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 또한, 현재 

한국어 어절과 단어에 따라 첫음절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

고 있으며, 이러한 첫음절 효과의 차이는 각 연구에서 사용

된 자극의 특성에서 비롯하였을 수 있다. 기존 명사 단어 연

구에서는 2음절 명사를 사용하였고 어절 연구에서는 3음절 

이상의 길이를 지닌 자극을 사용하였다. 어절의 경우, 기본 

명사 단어에 조사라는 문법 형태소가 결합하여 굴절되기 때

문에, 단일 혹은 실질 형태소로 구성된 단어에 비해 구조적

으로 더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단어와 어절을 동일 실험 내에 편성하여 어휘 유형에 따른 

첫음절 효과의 양상을 직접 비교하는 연구와 복잡한 어절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후속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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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명사 어절 시각 재인에서 첫음절 및 

타 위치의 음절이 미치는 영향: 토큰 빈도를 중심으로

이솔빈1, 이은하2, 김준우1, 김상엽2, 김제홍1, 강진원4, 이창환3, 남기춘1

1고려대학교 심리학부, 2고려대학교 지혜과학연구센터, 3서강대학교 심리학과, 4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본 연구는 한국어 어절을 구성하는 각 위치별 음절이 시각 어절 재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총 406

개의 명사 어절(3음절 203개, 4음절 203개)을 대상으로 시각 어휘 판단 과제를 시행하였으며, 선형 혼합 모형에 각 위치별 음

절의 토큰 빈도, 어근 빈도, 어절 빈도, 조사 빈도를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3음절 및 4음절 어절에서 공통적으로 첫

음절 토큰 빈도의 촉진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3음절 어절에서는 어절 빈도가, 4음절 어절에서는 어근 빈도, 4번째 음

절 빈도, 조사 빈도의 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첫음절 토큰 빈도의 촉진 효과에 대하여 한국어 철자 음절과 음운 음절의 

표상을 기반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어절 길이에 따른 상이한 결과에 대해 다형태소 어휘의 혼합 처리 가설의 관점에서 논의

하였다.

주제어: 음절, 첫음절 빈도 촉진 효과, 어절 재인, 철자형 음절, 혼합 처리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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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f1 tsf2 tsf3 posf1 posf2 posf3 root freq Ej freq

tsf1

tsf2 -0.07

tsf3 0.02 -0.11

posf1 0.94*** -0.07 0.03

posf2 -0.06 0.94*** -0.11 -0.05

posf3 0.08 -0.15* 0.86*** 0.10 -0.14*

stem freq 0.24** 0.19** -0.08 0.30*** 0.24** -0.11

Ej freq 0.26** 0.11 0.08 0.30*** 0.16* 0.19** 0.80***

RT -0.36*** -0.03 -0.07 -0.38*** -0.06 -0.07 -0.47*** -0.51***

Notes. All frequency measures were log-transformed. tsf1 = total frequency of the first syllable, tsf2 = total frequency of the second 

syllable, tsf3 = total frequency of the third syllable, tsf4 = total frequency of the fourth syllable, posf1 = positional frequency of the 

first syllable, posf2 = positional frequency of the second syllable, posf3 = positional frequency of the third syllable, root freq = root 

frequency, Ej freq = Eojeol full form frequency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I-1.

Correlation coefficient of variables for trisyllabic Eojeol

tsf1 tsf2 tsf3 tsf4 posf1 posf2 posf3 posf4 root freq Ej freq

tsf1          

tsf2 -0.01 

tsf3 0.09 -0.11

tsf4 0.02 -0.01 -0.34***

posf1 0.91*** -0.02 0.12 -0.01

posf2 0.01 0.94*** -0.05 0.01 0.01

posf3 0.12 -0.10 0.95*** -0.33 0.13 -0.03

posf4 0.07 -0.10 0.05 0.81*** 0.04 -0.06 0.09

stem freq 0.25** 0.05 0.36*** -0.21 0.27** 0.14* 0.45*** 0.09

Ej freq 0.20* 0.02 0.20** -0.02 0.24** 0.09 0.22** 0.13 0.77***

RT -0.34*** -0.04 -0.14* -0.13 -0.36*** -0.12 -0.17* -0.19** -0.47*** -0.41***

Notes. All frequency measures were log-transformed. tsf1 = total frequency of the first syllable, tsf2 = total frequency of the second 

syllable, tsf3 = total frequency of the third syllable, tsf4 = total frequency of the fourth syllable, posf1 = positional frequency of the 

first syllable, posf2 = positional frequency of the second syllable, posf3 = positional frequency of the third syllable, root freq = root 

frequency, Ej freq = Eojeol full form frequency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I-2.

Correlation coefficient of variables for quad-syllabic Eojeols 



The Korean Journal of Cognitive and Biological Psychology

- 164 -

tsf1 tsf2 tsf3 tsf4 posf1 posf2 posf3 posf4 root freq Ej freq

trisyllabic 8.85 8.67 4.42 9.22 8.85 5.50 4.23 4.21

Quad-syllabic 5.95 8.823 11.91 6.13 6.03 9.12 13.19 5.30 4.12 2.94

Notes. All frequency measures were log-transformed. tsf1 = total frequency of the first syllable, tsf2 = total frequency of the second 

syllable, tsf3 = total frequency of the third syllable, tsf4 = total frequency of the fourth syllable, posf1 = positional frequency of the 

first syllable, posf2 = positional frequency of the second syllable, posf3 = positional frequency of the third syllable, root freq = root 

frequency, Ej freq = Eojeol full form frequency

부록 I-3.

VIF coefficient of variables for full linear mixed model


